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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간호대학생의 생명존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Life respect and will 
of Korean Nursing Students

박영희

Younghee Park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생명존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

생들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생명존중의지를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총 146 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자료분석

방법은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의 의미, 영적 안녕감, 죽음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확

인하였고, 이 세 요인의 설명력은 26.3%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생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영적 안녕감 수

준의 향상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 즉, 죽음 불안 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생명존중의지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을 구체적인 중재 요소로 포함한 생명존중의지 향상 중재프로그램 개발하여 간호대학생

들에게 시행한다며, 간호대학생의 생명존중의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생의 말기에 있는 혹

은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주요어 : 생의 의미, 생명존중, 죽음, 영적 안녕, 간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pect for life of nursing students 
and to prepare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o establish proper awareness of the life of 
nursing students and nurturing it. This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A total of 146 nursing stud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meaning of life, spiritual wellbeing, and attitude 
toward death as factors influencing respect and will for lif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three factors was 
26.3%. Therefore, nursing students will be able to cultivate respect for life by increasing their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life, improving their level of spiritual well-being, and reducing their negative attitudes about 
death. Also, in order to improve the respect for life of nursing students,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life respect including the factors identified in this study. Ultimately, it is 
expected to grow into a nurse who can provide real help to patients who are at the end of life or who are 
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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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간호는생명존중태도를기본소명으로신체·정신·영

적·사회적으로 건강문제가 있는 환자의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선한의도를바탕으로간호를수행한다. 간

호행위는곧무엇이환자를위한것인지에대한윤리적

판단을수반하며[1], 양질의간호제공을궁극적인목적

으로 삼는다. 또한 간호는 전 생애 동안 발생하는 인간

의건강문제를 돌보기위하여생명에관심을기울이는

학문이기에간호의모든돌봄행위는생명존중및윤리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2].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인간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당면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더불어 의료기술

의발달은과거에는어쩔수없이죽어갔던수많은생명

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의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

되고있는생명공학은인간생명에관한또 다른윤리적

문제들을야기하게되었다. 이러한과학의 발달은인간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직

업 활동과 연계된 수많은 생명의료의 문제들을 만들었

다. 즉 낙태, 안락사, 치료중지, 뇌사판정의 문제에 당면

하면서 인간다운 품위와 현실적 가치관 사이에서 윤리

적 판단 및 윤리적 행위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3].

이러한생명과관련된논쟁에서특히, 죽음을앞둔환

자의간호에있어서는인간생명에대한존중및확고한

윤리의식의정립이그어느때보다필요한시기이다[4].

하지만 간호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를 간호하며 환자의

자율성존중과 생명유지를위한책임사이에서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5].

개인이갖는생의의미가어떤가에따라죽음을받아

들이는 자세가 다르다. 또한 죽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불안과 공포를 갖고 삶의 연장으로써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환자가적극적인자세로생의의미를 추구하고또

한받아들일수 있도록도와주는일은전인간호를실시

해야하는간호사의중요한역할중하나라고하겠다[6].

또한간호사가생의의미를이해하지못하고, 죽음에대

해 불안해한다면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미가 낮아

진다[7]. 그러므로간호의기본소명이며간호윤리의해

결에기본인생명존중의의지에생의의미, 죽음에대한

태도, 영적안녕감이어떤영향을미치는지알아보는연

구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간호사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 환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의료서비스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8].

이러한맥락에서장차간호사가될간호대학생의경

우임상실습이나전공수업중죽음을앞둔환자를직면

할가능성이크며임상실습시간호수행에참여하게되

면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

한경험은생명과관련된인식에따라죽음을해석하고

죽음에대한태도에반영된다[9]. 또한, 추후임상실무현

장에서죽음을앞둔환자를간호시다양한윤리적갈등

상황에놓이게될것이다[4]. 그러므로생명의료의수많

은 문제들 속에서 간호사 뿐 만아니라 간호대학생들이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하고 올바르고 가치 있

는판단을할수있도록생명존중의지에미치는영향요

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존중의지는자기자신이나자신의연장으로서의

태아그리고타자의생명을귀중하게여기고아무리어

려운 상황에서도 함부로 생명을 끊지 않겠다는 의지와

생명이 위독한타자를위해자신의 장기를기증해도좋

다는의도로나타날수있는생명윤리와관련된태도다.

이러한 생명존중의지는 죽음에 대한 태도의 여러 측면

의 영향을 받아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10].

지금까지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생명존중의지에미

치는영향요인을조사한연구는거의없으며, 죽음과생

명윤리의식에 대한 단일 변수 수준의 영향력[6, 11, 12]

을 확인하거나보건간호계열학생과비보건간호계열

학생의인식또는태도의차이[2]를 비교한연구가대부

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생의 의미,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 안녕감이 생명존중의지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생명

윤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

료로서 활용하고자 함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 죽음에 대한 태

도, 영적안녕감과생명존중의지정도를파악하고, 생명

존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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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사용하

여 산출하였다. 유의수준⍺는 .05, 효과크기는 .10, 검정
력은 .95 [13]로 계산하였을 때의 최소 표본 수는 132명

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의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높은탈락률이우려되어 160명을대상자로하였다. 불성

실한응답자등을제외하고최종연구대상자는 146명이

었다.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해당 단과대학과 학과에

협조공문 발송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대상인 대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방법 및보상등의순서로설명하고연구참여의

사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 선정기준과 제

외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

- 만 18세 이상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 본연구의목적을이해하고, 참여할것을동의한자

2) 연구대상자 제외 기준

- 정신과적 병력이 있거나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하

고 있는 자

-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자

- 연구자가 근무 중인 연구실시 기관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자

3. 연구도구

1) 생의 의미

생의 의미는 최순옥 등[14]이 개발한 46문항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의범위는 46점에서 184점으로점

수가 높을수록 생의 의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신뢰도 Cronbach`s α =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9였다.

2) 영적 안녕감

Paloutzion과 Ellison [15]이 개발한영적안녕감척도

를박지아[16]가 수정, 보완한도구를사용하였다. 이척

도는 주관적인 영적 안녕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 총 20문항 6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20점

에서 1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6이었다.

3) 죽음에 대한 태도

Collett & Lester [17]가 제작한 도구를 서혜경[18]이

번역하고 심민경[19]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문항들을 축

소하여총 20문항을선정하여수정, 보완한도구를사용

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

가부정적임을의미한다. 심민경[19]의 연구에서는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α =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0이었다.

4) 생명존중의지

생명존중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Inumiya [20]가 개발

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도구는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

되며, 7점 Liker 척도로평가된다. 점수가높을수록생명

존중의지가 높은 것으로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신

Cronbach`s α = .77이었으며, 본연구에서 Cronbach`s α 

= .83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

하였다.

2)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생의 의미,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 안녕감과 생명존중의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3) 간호대학생의일반적특성에따른생명존중의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4)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생의 의미,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 안녕감과 생명존중의지 간의

상관관계를파악하기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5) 간호대학생의 생명존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수집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 연구를 통해 어떠한 위해도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참여를 철회하더라도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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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M±SD

Respect for
life and will

M±SD
t or
F(p)

Gender
Male 37(25.0) 69.9±7.8

2.14
(.065)

Female 109(75.0) 70.2±10.6

Grade

1st 25(17.1) 58.9±6.5

1.73
(.003)

2nd 36(24.7) 63.4±6.8

3rd 39(26.7) 67.7±7.3

4th 46(31.5) 70.69±9.4

Religion
No 56(38.4) 66.7±8.8

2.36
(<.121)

Yes 90(61.6) 72.0±6.9

School
grades

Higher
level 39(26.7) 66.3±9.1

1.86
(.071)

Middle
level 65(44.5) 66.5±10.3

Lower
level 42(28.8) 64.1±11.0

Economic
level of
family

Higher
level 45(30.8) 66.3±7.8

2.00
(<.001)

Middle
level 53(36.3) 64.7±8.6

Lower
level 48(32.9) 63.7±8.5

Parent
survival
status

Both
parent
survival

108(74.0) 72.1±9.6

1.94
(<.001)

One
parent
survival

12(8.2) 70.2±8.0

Parent
divorce

26(17.8) 67.3±9.7

Variables Min. Max. M±SD
Range

s

Meanings of
death

67 177 129.36±17.53 46~184

Attitude towards
death

27 103 84.28±9.54 20~120

spiritual
wellbeing

32 80 62.50±11.51 20~80

Life respect
and will

35 84 70.36±11.37 12~84

추후 파일은 삭제되고 자료는 분쇄방법 등으로 폐기될

것이라는 점과 연구목적에 대하여 설명한 후 내용을

충분히숙지하고자발적인참여에동의한대상자에게만

자료를 수집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존중의지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존중의지는 학년 및 가족의

경제적 수준 그리고 부모의 생존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존중의지(N=146)
Table 1. Life respect and wil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6)

2.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연구에서변수들의평균및표준편차를분석한결

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

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Table 3). 생

의 의미와영적안녕감사이에통계적으로유의한양의

상관관계가있었고(r =. 26, p < .012), 생의의미와생명

존중의지(r =. 37, p < .001) 사이에도유의한양의상관

관계를나타냈다. 반면에, 죽음에대한태도는생명존중

의지와 유의한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

-.65, p < .004). 끝으로영적안녕감과 생명존중의지(r =

.14, p < .025) 사이에는유의한양의상관관계가있었다.

표 2.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N=146)

Table 2. Scores of variables (N=146)

표 3. 생의 의미,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 안녕감과

생명존중의지의 상관관계(N=146)

Table 3. Correlations of meaning of death, attitude towards death,

spiritual wellbeing, and Life respect and will (N=146)

Variables Meaning of life
r(p)

Attitude
towards death

r(p)

Spiritual

wellbeing

r(p)

Meaning of life 1

Attitude towards
death

-.41
(<.180) 1

Spiritual

wellbeing
.26
(<.012)

-.17
(<.086) 1

Life respect
and will

.37
(<.001)

-.65
(<.003)

.14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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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8.69 .17 6.75 ＜ .001

Grade .54 .02 .17 0.59 .554

Economic level
of family

-.28 .05 .19 2.01 .125

Parent survival
status

.06 .09 -.02 1.86 .360

Meaning of life .77 .24 .28 1.42 ＜ .001

Attitude towards
death .83 .01 .05 -2.14 .002

Spiritual

wellbeing
.04 .08 -.26 .20 .035

F (p) 15.76(<.001)

Adjusted R² .263

3. 생명존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 회귀 분석 결과 생명존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생의의미(β = .28, p <.001), 영적 안녕감(β

= -.26, p = .035), 죽음에대한태도(β = .05, p = .002)로

확인되었으며, 영향 요인의 설명력은 26.3%였다(Table

4).

표 4. 생명존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N=146)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ub-scale of Life respect and will

(N=146)

IV. 논의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생명존중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의 의미, 영적 안녕감, 죽음에

대한태도와종교로나타났으며, 가장강력한영향요인

은 생의 의미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생명존중의지를조사한연구가거의없기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적이

라는 한계가 있다.

간호대학생의생의의미, 영적안녕감과죽음에대한

태도가생명존중의지에영향을끼친다는본연구결과는

간호사의 생의 의미, 영적 안녕감,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명존중의지간에유의한상관관계가있다는선행연구

[21]와유사하다.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가진 간

호사는죽음에 대한불안정도가높아죽음을회피하려

는행동을보이게되며이러한태도로인해 임종환자나

가족들에게 편안한 간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

고[22]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타과 학생에비해전공수업이나현장실습을하면서죽

음을 더 많이 경험한다. 죽음을 경험하면서 간호대학생

은죽음과정과죽음후수행과정에 대한두려움으로인

하여, 학과생활적응과 현장실습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

다[23-25]. 또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불확실한 경우, 임

종환자를간호할때부담감이나공포및불안감등을느

낀다고 하였다[26].

김경혜 등[27]은 간호제공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임종환자 간호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고하여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간호

사는임종환자를간호할때죽음을삶의한과정으로받

아들이고,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생을 조용히 끝마칠

수 있도록 간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죽음과 죽음

과정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죽음에 대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28]. 즉 간호사는임종환자를간호하기위해서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간호사가되기전대학생시기부터미리죽음

관련교육등을통해긍정적인생의의미를인식하는과

정이필요할것이다. 이러한교육중재를통해현장실습

에 앞서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삶과 생의 의미를 생각

해 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확립한

다면, 현장실습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현장실습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29, 30]. 뿐만 아니라 생의 의미 형성

을통해 간호학생의생명존중의지 향상을기대할수있

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에게 진정

한도움을줄수있는간호사로성장할것이라고생각한

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생명존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의 의미와 영적안녕감 그리고 죽음

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였다. 간호제공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임종환자 간호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간호사

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형성은단시간안에이루기어려운것이기

에 간호학생 때부터 삶과 죽음 관련 교육 등 필요하다.

삶과죽음관련교육중재는본연구결과에서확인한것

과 같이 생의 의미를 형성하고, 영적 안녕감, 죽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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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도에서죽음불은감소시키는구체적 목적이있어

야 하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생명존중의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간호대학생에게 이와 같은 교육이 시행

되었을때궁극적으로삶과죽음에대한자신의견해를

정립하여 임종환자 및 가족을 간호하는 역할수행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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